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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xed Income (단위: %,bp, 틱)  외국인 3년 국채선물(KTB) 수급  외국인 10년 국채선물(LKTB) 수급 

  3/28일 1D 1W YTD 

국내

채권 

한국 국고채 3년물 3.258% 3.8 -3.6 -46.4 

한국 국고채 10년물 3.281% 2.3 -2.3 -44.9 

장단기금리차(10년-3년,bp) 2.3 3.8 1.0 0.8 

3년 국채 선물(KTB) 104.98 -11.0 13.0 153 

10년 국채선물(LKTB) 114.56 -18.0 26.0 461 

해외

채권 

미국채 2년물 4.068% 7.0 -9.5 -35.2 

미국채 10년물 3.565% 3.0 -4.3 -31.3 

장단기금리차(10년-2년,bp) -50.3 -46.3 -55.5 -54.2 

독일국채 10년물 2.282% 5.7 -1.0 -28.3 

호주국채 10년물 3.298% 10.4 10.4 -75.3 
 

 

 

 

 
     

일간 금리 등락 폭 & 커브  국내 채권시장 동향  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 

 

 
 국내 채권시장 베어 플래트닝 마감. 특별한 국내 재료 

없는 가운데 대외 상황에 따라 변동성 지속. 

 간밤 퍼스트 시티즌스의 SVB 인수 소식으로 대외 금리 

급등한 영향으로 국내 금리도 상승 출발했지만 오후로 

갈수록 점점 금리 상승폭 반납.  

 아시아 장에서 미국채 금리가 하락했고, 외국인의 국채

선물 순매수가 확인됐기 때문. 국고채 20년물 입찰 강

하게 시행됐지만 전일에 비해 그나마 경쟁 덜했음. 

 

 미국 채권시장 베어 플래트닝 마감. 금리 상승폭 많이 

줄었으나 여전히 단기금리 위주 상승. 

 은행 위기에 대한 청문회에서 당국자 발언들 이어지면

서 위기감 경감. BOE 총재는 영국 뱅킹 시스템이 강하

다고 자신했으며,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도 SVB 사태를 

잘못된 경영으로 언급하며 미국 은행 시스템의 건전성

을 강조.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도 호조를 보이

며 금리 상승 견인. 

 금일 호주 2월 CPI 및 미국 옐런 재무장관과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의 의 하원 증언이 예정. 은행 시스템에 대

한 자신감 드러내며 시장 우려 진정시키려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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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 & Commodity (단위: %, $)  원달러 환율 및 위안달러 환율 동향  원달러 환율 및 달러지수 동향 

  3/28일 1D 1W YTD 

환율 

원/달러 1,298.80  -0.2% -0.9% 2.7% 

달러지수 102.44  -0.4% -0.8% -1.0% 

달러/유로 1.084  0.4% 0.7% 1.3% 

위안/달러(역외) 6.88  -0.1% 0.0% -0.6% 

엔/달러 130.88  -0.5% -1.2% -0.3% 

달러/파운드 1.234  0.4% 1.0% 2.1% 

헤알/달러 5.17  -0.6% -1.5% -2.3% 

상품 

WTI 근월물($) 73.20  0.5% 5.6% -8.8% 

금 현물($) 1,973.52  0.9% 1.7% 8.2% 

구리 3개월물($) 8,957.00  -0.1% 2.3% 7.0% 

  

 

 

 

 
     
원달러 환율 및 국제유가 동향  원달러 환율 동향  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 

 

 
 전일 원달러 환율은 -2.70원 하락한 1,298.80원에 마

감. 하루 만에 1,300원을 하회. 

 간밤 미국 퍼스트 시티즌스 은행의 SVB 인수, 미 금융

당국의 은행 유동성 지원 확대 고려 등에 위험 회피 심

리가 완화. 전거래일 대비 -4.50원 하락 출발. 

 오전 중 달러가 추가 하락하면서 원달러도 1,293원 선

까지 낙폭을 키웠으나 수입 업체의 결제 수요 유입에  

반등. 이달 연초 이후 누적 250억 달러에 육박하는 무

역적자가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 

 이후 위안화 환율에 연동되면서 낙폭을 축소하며 마감. 

장중 러시아의 미사일 발사 소식이 있었으나 영향은 제

한적이었음. 국내증시는 상승마감했으나 외국인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1,800억 원 가량 순매도. 

 

 금일 새벽 달러 인덱스는 -0.4% 하락한 102.44 기록. 

 은행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는 흐름이 계속되면

서 달러는 약세 지속.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은 청문회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모든 기관에 모든 도구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  

 전일 발표된 3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는 

104.2로 시장 예상치 100.7을 큰 폭 상회. 대부분 고

소득층을 중심으로 개선. 고용시장 여건을 나타내는 ‘일

자리 풍부 – 부족’ 지표는 2개월 연속 둔화. 1월 S&P/CS 

전미주택가격은 -0.2%(M) 하락해 7개월 연속 하락. 

 시장은 조금씩 다시 인플레이션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채 2년물 금리는 4%에 안착. 은행 시스템 안정되

면서 5월 금리 인상 시각도 확산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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